
존경하는 학회 회원 여러분

안녕하십니까? 

2021년 한국외식산업학회를 맡아 여러분과 함께 학회를 운영해 나갈

한경대학교 강근옥교수입니다.

그동안 학회 발전을 위해 회원분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2021년 신축년(辛丑年) 새해에도 회원 여러분께서 소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건강과

행복이 함께하는 희망찬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.

2020년, 신년 초부터 몰아닥친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해보다 힘든 해를 보냈습니다.

영국의 콜린스(Collins)에서 선정한 올해의 단어 중 하나는 ‘봉쇄(lockdown)’로 여행이나

사회적 상호작용, 공공장소에 대한 접근 등과 관련된 엄격한 제한조치의 시행이라는 뜻을

가지고 있습니다. 현실 생활을 대변한 이 단어 외에 글로벌 펜데믹, 언택트, 뉴노멀, 평범한

일상의 소중함 등 이전에는 많이 와닿지 않았던 말들 속에서 우리의 삶이 코로나19에 의해

지배된 듯 느껴지는 힘겨운 날들이 지속되어 왔습니다. 

이러한 혼란 가운데에서도 우리 학회는 이사님을 비롯한 여러 회원님들의 수고와 참여로

동계 및 하계심포지엄을 수행하였고, ‘언택트 시대의 맞춤형 식품·외식 컨텐츠 운영

전략’이라는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친 바

있으며, 소중한 연구논문을 투고해 주신 덕분에 학회지는 등재학술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 

2021년에도 외식산업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와 어려움이 몰아 칠 것으로 예견됩니다. 

이에 변화의 수용과 선도를 주도할 수 있는 슬기로운 지혜와 전략이 요구되며, 학회가 그

중심에 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 한 걸음 더 성장하는 학회가 되도록

임원진들과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오니 학회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 및 격려와 적극적인

참여를 당부드립니다.

신축년, 건강하고 희망찬 새해 되시고 가정과 일터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.

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

2021년 새해 아침,  회장 강근옥 드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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